
유가 35달러 때 할당관세 적용!
재경부 , 원유 비상수급대책 마련 … 석유제품 관세인하도 추진

정부가 미국-이라크 전쟁 위기감 고조로 원유 가격이 35달러까지 오르면 관세와 내국세를 인하하는 등 원

유 비상수급대책 마련에 들어갔다.

미국의 이라크 공격 우려로 국제유가의 강세가 이어지면서 Dubai유 가격이 2년만에 최고인 배럴당 29달러

에 육박했기 때문이다.

재정경제부에 따르면, 유가가 35달러까지 상승할 시 원유 비상 수급조치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유류에 부

과되는 특별소비세, 교육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할 계획이다.

재경부는 현행 5%인 원유관세는 세율을 1% 내리더라도 석유제품 소비자가격은 ℓ당 2원 정도 내려가기 때

문에 가격조정 효과가 크지 않아 수급 및 가격 상황을 봐가며 할당관세와 내국세에 대한 탄력세율을 적절하게

조절할 방침이다.

한편, 유가급등으로 국민생활과 산업활동에 차질이 발생하면 외국의 석유제품 수입에 부과되는 관세율 7%

를 일정 수준 인하해 석유류 공급물량을 확대하는 방안도 병행할 방침이다.

현재 외국산 석유제품은 관세율이 원유보다 2%p 높게 부과되지만 소비자 가격은 국내 정유회사들 석유제품

보다 최고 100원 정도 낮아 국내 정유기업들이 원유가격 인하를 위한 자구노력을 하지 않고 소비자 가격만 올

린다면 정부는 외국 석유제품 수입을 늘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.

한편, 미국-이라크 전쟁이 장기화돼 원유가격이 계속 급등하면 수급조정명령권을 발동하는 등 추가적인 비

상조치를 취할 계획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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